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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T�h�e �R�o�l�e �a�n�d �T�r�e�a�t�m�e�n�t �M�i�n�d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

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i�n �H�u�m�a�n �G�e�n�o�m�e �A�g�e

�S�o�n�g �I�I �B�y�u�n�g ‘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.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. �K�y�u�n�g�-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

�1�. �O�b�j�e α�s �o�f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
까니 �s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 �i�s �p�u�r�p�o�s�e�d �t�o �f�i�n�d �r�o�l�e �a�n�d �t�r�e�a�t�m�e�n�t �m�i�n�d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i�n �h�u�m�a�n

�g�e�n�o�m�e �a�g�e�.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s�u�m�m�a�n�z�m�g �r�e�c�o�g�n�i�t�i�o�n �o�f �h�u�m�a�n �a�n�d �e�t�i�o�l�o�g�y�' �t�r�e�a�t�m�e�n�t �o�n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�p�r�o�p�o�s�e�d �i�n
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2�. �M�e�t�h�o�d�s �o�f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
�I�t �w�a�s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�e�d �a�s �b�i�b�l�i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l�l�y �w�i�t�h �D�o�n�g�-�m�u

’

�s �c�h�i�e�f �m�e�d�i�c�a�l �w�r�i�t�i�n�g�s �s�u�c�h �a�s �r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
�B�o�w�o�n�( 東醫壽世保元 �)�J�, �I�r�O�O�l�l�g�y�i �S∞�s�e �B�o�w�o�n �S잃 �a�n�g �C�h�o�b�o 뺑�U띠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 �J �.
�3�. �R�e�s 띠 �t�s �a�n�d �C�o�n�c�l�u�s�i�o�n�s

�1�. �T�h�e �o�u�d ∞�k �o�n �h�u�m�a�n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w�a�s �c�o�m�p�l�e�t�e�d �i�n �t�h�e �b�a�s�e �o�n
�Q 뼈�J�s�i�a�n�i�s�m �a�n�d �i�t �r�e�c�o�g�n�i�z�e�d �t�h�a�t �h�u�m�a�n �i�s �c�o�n�s�i�s�t�e�d �w�i�t�h �c�o�n�g�e�n�i�t�a�l �e�l�e�m�e�n�t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’

�H�u�m�a�n

�n�a�t�u�r�e�-�s�h�a�p�e
’

�a�n�d �a�c�q�u�i�r�e�d �e�l�e�m�e�n�t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�K�n�o�w�l�e�d�g�e�-�A�c�t�i�n�g�. �D�o�n�g�-�m�u �e�m�p�h�a�s�i�s�e�d �a�c�q�u�i�r�e�d �e�l�e�m�e�n�t
�t�h�a�n �i�n�b�o�r�n �e�l�e�m�e�n�t�.

�2�.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i�s �t�h�o�u�g�h�t �t�h�a�t �w�e �c�a�n �o�v�e�r�c�o�m�e �i�n�b�o�r�n �l�i�m�i�t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e�a�c�h
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m�o�r�a�l �c�u�l�t�u�r�e �o�f �a�p�o�s�t�e�r�i�o�r�i �K�n�o�w�l�e�d�g�e�-�A�a�i�n�g�. �a�n�d �t�h�a�t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a�i�o�n 잉 �m�e�t�h 여 �s
�w�h�i�c�h �i�s �a�p�p�l�i�e�d �t�o �t�r�e�a�t�m�e�n�t �o�f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r�e�c�o�v�e�r�i�n�g �E�s�s�e�n�t�i 외 �Q�i �o�f �e�a�c�h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w�i�t�h �m�o�r�a�l �c�u�l�t�U�r�e �o�f
�p�e�r�s�o�n�a�l�i�t�y

�3�.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i�s �r�e�c�o�g�n�i�z�i�n�g �E�s�s�e�n�t�i�a�l �Q�i �b�y �m�a�i�n 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 �t�h�a�t �f�o�r�e�t�e�l�l �p�r�o�g�n�o�s�i�s �o�f
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a�n�d �e�m�p�h�a�s�i�z�e �r�e�c�o�v�e�r�y �o�f �E�s�s�e�n�t�i�a�l �Q�i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a�i�o�n �t�h�a�n �w�a�y �o�f

’ �A�s�s�i�s 디 �n�g�-�G α녕 �Q�i ’

�a�n�d
’ �R�e�m�o�v�i�g�-�B�a�d �Q�i ’

�i�n �t�r�e�a�t�m�e�n�t �o�f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.
�4�.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c�t�i�o�n �c�a�n �b�e �d�i�v�i�d�e�d �i�n�t�o �n�o 매 �-�h�e�r�b�a�l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c�t�i�o�n �a�n�d �h�e�r�b�a�l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a�i�o�n�. �N�o�n�-�h�e�r�b�a�l

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a�i�o�n �i�s �t�o �c�o�n�t�r�o�l �g�r�e�e�d �b�y �a�p�o�s�t�e�r�i�o�r�i �K�n�o�w�l�e�d�g�e�-�A�c�t�i�n�g �a�n�d �h�e�r�b�a�l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r�r�e�c�t�i�o�n �i�s �t�o �r�e�c�o�v�e�r
�E�s�s�e�n�t�i 외 �Q�i �bγ �h�e�r�b�.

�5�. �I�t �i�s �t�h�o�u�g�h�t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 �p�r�e�s�e�n�t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“ �C�O�n�s�i�s�t 려 �b�y �a�c�c�u�m�u�l�a�t�i�n�g �l�i�f�e �h�a�b�i�t �n�a�t�U�r�e �o�f
�a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o�f �o�r�d�i�n�a�r�y �t�i�m�e�s�, �a�n�d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t�h�a�t �p�r�e�s�e�n�t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i�s
�t�r�e�a�t�e�d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a�d�m�i�n�i�s�c�r�a�t�i�o 매 �o�f �l�i�f�e �h�a�b�i�t �n�a�t�u�r�e �o�f �a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o�f �o�r�d�i�n�a�r�y �t�i�m�e�s �i�n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
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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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 �. 績論

기존의 한의학은 도교를 기반으로 하여 氣

훌훌形表의우주관과 질병관을 주로 제시한데

반하여 �, 東武 李濟馬는 유학을 철학적 기반으

로 하여 四象醫學을 완성하고 체질론적 인간

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�. 東武 李濟馬의

체질론적 인간관은 선천적인 �A性 �.�A 形에 기

반하여 太少陰陽 �A의 �R훌 �8府 �I生理의 편차를 인식

한 존재론적 인간관과 후천적인 知行의 수양

을 통해 선천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행

위론적 인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�. 그런
데 東武 李濟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존

재론적 인간관보다는 행위론적 인간관을 강조

하였다 �.
서양의학에서도 멘델 이후에 유전에 관한

다양한 이론이 제시되다가 �1�9�5�3 년에 핫슨과

클릭에 의해 인간의 세포에서 �D�N�A의 염기서

열이 인간의 중요 유전자임을 밝혀지고 �2�0�0�0

년에 발표된 �H�u�m�a�n �g�e�n�o�m�e �p�r�o�j�e�c�t의 완성 으로

�3�0 억 개의 염기 서열의 구조는 밝혀졌다 �.
그러나 아직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

자 규명도 미홉한 상태이며 �, 질환을 유발하는

유전차를 보유하고 있음이 규명되어도 치료방

법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혼돈을

겪고 있다�. 그러나 유전자를 중심으로 선천적

인 취약점이 밝혀진 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

후천적인 극복 방안을 찾아냉에 四象醫學이

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�. 따라

서 이 논문에서는 東武公이 제시한 며象醫學

에서의 인간관 � 질병관을 정리하고 사상채질

의학이 현대의 유전 의학에 어떤 역할을 담당

할 수 있을 알아보겠다 �.

�l�l�. 本論

최근 서양의학의 연구는 유전의학을 중심으

로 이루어지고 있다 �. 유전의학은 각 개체의

유전자 염기서열에 의해 각각 선천적인 차별

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전

자의 특이성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

있는데 �, 이를 통하여 보면 유전의학은 인간의

천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질병 원인

을 설명하고 있다 �. 그러나 四象醫學은 유전의

학과 유사하게 각 개체의 선천적인 체질 차이

점도 중시하나 �, 유전의학과는 달리 후천적 知

行의 노력에 의해 선천적 체질의 취약점을 극

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�.
이와 같이 후천적으로 혈物的�非藥物的

正己를 실행하면 선천적인 취약점을 극복하

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

는 四象醫짧의 인식론은 유전의학 시대의 질

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

사료된다 �.

�1�. 四象醫學으�I�A 間觀
東武公은 세상과 인간을 꿇 �L、身物 � 天 �A性

命 �.�J�: 下左右 �1�) �. 大小遠近 �2�)
동의 다양한 개념

으로 인식하였는데 �, 이는 기능 � 구조나 시

간 � 공간의 개념으로 세상과 인간을 四元橋造

로 요약하려는 것이다 �I�T�"東醫끓世保元 � 性命

論」 에서는 天 �A性命에 기반한 구조 � 기능을

중심으로 인간을 인식하였는데�, 이를 정리하

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1�) �r 東�����. 勝빠」
‘勝 �!�1�f�t 物也 體톰身�1�!�1�.�n 빼�8뭘�,�(�. ‘

�1�!�1�. 面엄훤 �1�!�1�. 후 �I�U�! 天也 物 ���[�J�A 也 �-�#���r�J 命 �t�l�!�. �,�(�. ‘ ���[�J�t 양�:�1�!�1�.�. 天 �:�f�E 上 �t�l�!�.�A 在 �F也 身向左也 싸、向右

也 �"
�2�) �r�.格致훌 � 偶略」
‘物훔也 身 궐 心 생 뭘�i 훔也 홉휩大也 -心 �I�j 、也 �身近也 훔物遺也 治平大也 格혔 �I�J 、也 誠正近也 �� 齊遠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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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H�u�m�a�n �G�e�n�o�m�e 시대에 부응하는 면象빼質햄웰의 역휠과 치료정신 �-

표 �1�. 天 �A性命의 四象構 �j높

東 �i�i�t 公은 인간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

여 의학을 완성하였다 �. 따라서 며象醫學의 이

해를 위해 우선 四象醫學에서 인식한 인간관

을 정리하면 �, 며象醫學은 인간을 �A性 �.�A 形
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론적 요소와 知行을

기반으로 하는 행위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

고 인식하였으며 �, 존재론적 요소는 선천적 체

질요소이며 행위론적 요소는 후천적 가변요

소이다

�(�1�) 존재론적 인간관

東따公은 萬物은 천부적으로 物과 則을 부

여받는데 �, 인간에서 物에 해당하는 것이
‘ �A

形’이며 則에 해당하는 것이 ‘ �A性’이라고 인

식하였다 �3�)�. �A性 �.�A 形은 천부적으로 결정되

는 존재론적인 요소이고 �, 천부적인 체질은 각

자의 械理 �4�) 와 �J�L 、했
�5�)
의 편차에 의해 네 가지

로 분류된다 �.�A 性 �.�A 形에 기반한 존재론적

인간관은 �A ‘ �I生�(心 � 心身 �)에 해당하는 性情 � 知

行과 �A퓨�3�<事�J�L、身物�) 어�l 해당하는 며象�A의 知

行之象을 통해 四象體質을 정의하고 있다 이

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2�. �A 性 �.�A 形에 의한 �A間觀

�(�2�) 행위론적 인간관

東파公의 인간관은 천부적인 취약정도 후

천적인 知行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 �6�) 고 인식

하고 �, 후천적으로 知行의 수양 여부에 따라

각자의 命의 양상�7�)이나 吉 �� 도 결정된다�-�8�) 고

인식하였다 �.

東武公은 身의 �i�j�i�J�i�H 뿜�8주賢에서 이루어지는 學

�3�) �r東협전世保元때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띠遠」
‘ 天生파物 有物有 �f�i�l�]�. �A�i�f�: 짜까也 �A ↑�1�:�f�i ’�j也 以 �A形其 �A性 有物有 �!�!�I�J�-�f�I�u 不느�;

흉 해之太極”
�4�) �r東뽑흡랜保元 � 때端論」

‘ �A찢짧理 有四끼、同떼�i大때府시、 �;홉名 �R太陽 �A�J�I�f 大而뼈小者名 �R太陰 �A 牌大찌협 �I�J 、者名日少陽 �A 함大 �i뼈뿌�.�I�J
、

�;
홉名 �R少陰

�A�.�"
�5�) �r짜뽑퍼世保元 � 四端論」

“ �A뼈心폈 有四不同 集짧때 �6ι�1�f�t�; 홉名 �R밟 �A 菜캘흩 �[띠�i���� 者名 �R ↑양 �A 梁칩’ �i�f�6�j�1�j�i 私者名日폐 �A 葉仁 �f�f�i�j 밟혔�;
홉名日흩 �A�. �"

�6�) �r東협흙世保元 � 四端論�J

‘太少陰陽之흩局短 �g 陰陽之햇 �i�t 也 天몇之딘定 固無可論 天몇之딘定�Z外 �X有短용而 不全其天훌者 �f�i�l�J �A 事之修끼에 ���i�f�1�i
命 ���j 벚也 不 �-�.�r 不↑힘也 ”

�7�) �r東뽑짤世保元 � 性命숨」
‘命�:홉 命數也 함行 �f�i�l�J 命數自짖也 ‘칩�'�i�f�i�l�J 命數自惡也 끼꼬‘�� �!흉 �|뼈 可였�t也 詩 �-�.�:�:�:�; 水힘配命 自求多福 ���I�J 此義也

�R

�8�) �r東파�i�!�i 해 � 敎子平짜짧」
‘양상�h�h 쐐힘 �;�J�( 쩌 �l 처 �l 多ι、 �i좀 ‘혔多心않 修 ���; 홈슴�- 끼、修者낸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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問思辦을 知行으로 인식하였는데�, 이는 『中

庸」의 學問思辯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�I�r 中

庸」 에서는 ‘博學�審問 �↑휠思� 明辦 � 罵行을

실천함으로 誠을 완성하여 어려석은 사람은

밝아지고 약한 사랍은 강해질 수 있다’�9�) 고 하

였는데 �, 이러한 �r 中庸」 의 내용을 바탕으로

東武公은 사랍이 �8벼牌�J�f�f 흡의 후천적 知行을

修養함으로 선천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

고 인식하였다 �. 이러한 내용이 『東醫옳世保

元四象草本卷』에서는 ‘善思� 敬行’ �1�0�) °
�1나 ‘明

知 � 誠行’ �1�1�) 으로 표현되고 �, 이를 좀더 구체화

하여 ‘風.寒을조섭하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히

하며 �, 만족하고 그칠 줄을 알연’어떤 고질병

도 고칠 수 있다 �1�2�) 고 언급하였다 �.
또한 인간이 酒色財權을 멀리하고 知行플

修養하여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등을 윈만하게

유지함으로 �R벼牌 �8꾸賢의 緣氣가 ‘안으로 精靈

을 보존하고 밖으로 事物과 응하게’ 하면 �1�3�)

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

식하였다 �.

며象醫學의 �A�r�J�J 觀은 �A性 �.�A 形에 기반하

여 각 체질별 선천적 특성을 제시하고 �, 선천

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後天的 正 �E를
강조하는데 �, 이중 知行을 통한 非훨物的 1�己
를 주로 강조하고 있다 �.

�2�. 四象醫學의 훌病觀

四象醫學은 기존 證治醫學과는 차이점을

가지고 있다 �. 病因에서도 기존 證治醫學은 六

氣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비하

여 며象醫學에서는 각자의 아、愁이나鷹局의

편차를 강조하고 있으며�, 치료에서도 技�i�E 따
�%가 아닌 각 체질별 �1�£�e 를 통해 體質 1�氣
를 확보함으로 질병을 예방 � 치료할 것을 강

조하였다 �. 또한 며象醫學은 素證과 現 �i끊이라
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�, 素證이 누

적되연 現證을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素끊의

관리를 통하여 現證을 치료 � 예방할 것을 강

조하였다 �.

�( �1 �) 띠훌醫學의 病因觀

東따公은 心愁과 酒色財權을 인간에게 질병

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�. 여기
서 酒色財權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�,

인간은 각자 다른 性氣의 양상을 가지고 있고

이로 인해 �A펄에서 能 � 不能의 차이를 보이

게 되며 �, 여기서 愁心 � 放心이 형성되며 酒色

財權에도 빠져 질병이 발생한다 �. 이러한 양상

도 각 체질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

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9�) �r 中째」
‘誠者 天之 �i효也 誠之者 �A之 �i효也 誠者 不행而中 不思而得 從융中道 뿔 �A也 誠之者 擇팎 �i 띠 �I휠執之-흉也 �1떤쟁之 펌 �l법�Z
↑옛.뺑I-Z 明뺑之 행行之 �. 有해�* 행之 �� 能 �� 惜也 有해問 �|벼�Z 빼앗�n 해염也 有 ���} 뺑‘ �.�I�!�:�'�-�Z �� 得 째�f암也 有쐐웠 �� �� 양之 써

�;

�B꺼 �%뺨也 有쐐行 行�Z ���� 해챔也 �A�-�- 能之 �c�.�B�"�Z �A 十앓�Z�c 千之 果 �f�j�� 뼈�f�t�� 雖싼、�ι‘매 형�&柔必깅휠 �-
�1�0�) �r東뽑딴世保元며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三統」
‘휩思可也 敬行 �o�f 也 �, 팡.먼不앓敬行不폼�, 휩思짧也 敬行핏也 핑思 �i좀血 敬行 �)�J�I�J�j�*�,�-�R�t�J �-�u�f 也

�1

�1�1�) �r東뽑장世保元며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-統」
“풋�F所成者 其理�f廣而짧周 明知其理之환者 양�;也 性也 �,�,�'�A 所作흉 其값뺑휩�i�l�i�i 易않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

”

�1�2�) �r東뽑즐世保元며象草本卷」
‘百病皆有���!�t 有 �- .三더病 有츠때十 �R病 有 �;三年�Z病 有十餘年之쩌�, 煩휩風�� 、 平心 �@용한 �9�:�1�1 足었�l止 �H�I�J 雖 �J�U�t 퍼之病월無必、
愈 �i효�"

�1�3�) �r東뺨장世保元때象후本卷 �-‘
�1�1�,�9 �1�i큼處行身夫챔 �!�H�J�J 흉휩有 �1�U�J�1�X �-�4펴乎 �? �R �A 之홈氣 內存隔짧 外應휩物�. ���i 염 �� 所陽者 �r�e�t�f�J�} 於 �i엠 ���x 困於�� 處行앙 所

以풋 �1펴홉옮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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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3 .東武公의 病因觀 �?�?�/�:�;�f��¾|ÖÌNº�f�;�¹°Œ �•ù�ºÁ•�,�:�.�5�fÖÌÕt¬½�j–pQe 작;
事物開物成親

↑흐欲進而끼짧 �| ↑률欲짧而끼繼 �| ↑를欲靜而不欲動 �| ↑흐欲處而끼했出

활於居處而 활於黨與而 훌훌於交遇而 훌훌於事務而
不활於事務 不點於交遇 不활於黨與 不짧於居處.옳

쳤:↑쩔L'ι 훌뽕‘之tι 恐뾰之'L、 好樂之,c,、

詳於居處 懶於.與 {쫓於交遇 짧於事務

융없’交遇而 *않?事移而 회값!居處而 융앉↑黨與而

身| �| ’롯 �A
�| 주 �| 不能於黨與. 不회앉↑居處. 不能於事務. 不能於交遇.

�s�a �I�' �T�R�-�I�*!’�7�� 騎於交遇 觸!事務 悔於居處 훨훌於$훌與

放앓Z過也 自私之過也 物欲之過也 安速之過也
�(a��) �(TÀ�) �(Ì"�) �(×I�)

홈色밟#훌 �|
���A!‘¿��.Ö¨ 買A橋훌 �A줍愁 월A偏急
,ιa홉홈食 必‘똥tf多色 必、愁1J{합. 必4흩*훌짧(動幹) (뼈約) (뼈見) (훌빼)

이상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東武公은 心愁

과 酒色財權이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

로 인식하였으나 �, 이외에도 각 채질별 職局의

편차도 발병에 주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

다 水웠之氣를담당하는牌賢과 氣滾之氣를

담당하는府뻐�1�4�) 의 升降援束이 제대로 이루어

지지 않으므로 �l ’ �)�, 太陽 �A은 固中이 안되고 �, 太

陰�A은 通外가 안되며 �, 少陽 �A은 淸陽이 안되

다고 인식하였다 �. 고 �, 少陰 �A은 溫훌가 안되

어 �1�6�) 질병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�.

�(�2�) 四象醫學의 治驚觀

病因에서도 알 수 있듯이 �, 四象醫學은 질병

의 치료에서도 각 체질의 偏小之職의 本常之

氣인 �1�7�) 命服實數의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�1�8�)�,

命服實數의 회복은 약물적 방식과 비약물적

방식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인식하

였다 �. 치료 방식은 命服實數의 정도에 따라

차이를 보이는데 �1�9�)�, 이 두 가지 치료방식 중

에 비약물적인 방식을 더욱 강조하였다 �. 약물

�1�4�) �r東뽑당世保元四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五通」
‘牌以빼 띔以出 牌람者出納水왔道之府庫也 �!�I�f 以充 뼈以散 �!�I�f�!�!�i�l�i 者散充氣道之門戶也 ”

�1�5�) �r東홉흡世保元 � 少陰 �A�i�z 論」
“홈見 少陰 �A 中氣病 좀卷不語 有뽑 針合용 �/�t�n�u 其效如神 其他諸病之쫓 不피휩훌效者針能速效者 有之 꿇 훌�t�I�t 亦有太

少陰陽며象�A�� 用之슛而�ι�J탑升降援혔之妙 랬물不可不흥 敬候 �f�� 之 �a훌庫 �i�T�i�f 好�i좀 �A者
�"

�1�6�) �r東뽑뚫뀔保元며象草本卷 � 病햇之第六統」
‘太陰�Z횟�화댄外而不효固中 少陽之훌효淸 �g융 �n�u不효 �i옮훌 太陽之햇효固中 �1、효通外 少陰之쫓宜 �i닮훌不효해陽 ”

�1�7�) �r東짧파世保元四象草本흉 �. �1펴뺑之第六統」
“경�����H�c�; 행흉최셜性 �i�� 平 有病可以久服常服而 亦有時間斷以安홉本 �?양�Z흉�i�,�.�"

�1�8�) �r 東뽑월世保元四象흉本卷 � 病뺏�Z第六統」
‘太陰之훌흉通外而不효固中 少陽之훨효淸腦而不 �?홉�i옮훌 太陽 �Z훌효固中不’￡댄外 少陰 �Z훌효溫훌不효 �i홉腦 ”

�- �5 �-



충상i셰 용용약훌 작용셰겔

칩앉之상의 固中
八九B大便不굶끊 �?Õi�J�I�j

촉진太限A
훌쨌i훌五加�없

�(�D�&ÅJ�z��ÇX 확보)

훌월1회五六 �B rG�i�fNQú�H�I�J ��¿°�z��ÇX i쁘外
야6홉不可不用 촉진太陰A

語뿜flU\;而 �RÖÌ�!�U�lÖè�H�I�] 띠훔不可不用 �(¾`ÅÆ�z�Z�tÇX 확보)

Ô\��uÅ�=�i�'�tY� �*O¿NÖÌ�J�!�i�J
水폈之갔의

it훌不可不用
�n× �W�iÉç�)少陽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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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少앓A有흉뼈벼i당정三 �B 에其1홉必ill
�f�l�E�f�* ιf굉A有久i샌받i당m�� 其%깅훤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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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뾰{횟
e太陰A:영:챔身i융而全뻐四ttlll大if홈危끊也’!身i로삐JiBJi

�I×˜���*�i�6ÊL�i�fÖHÁœ���&N_ 太陰之if 삶於頂홈可파也 N-�f!‘�B�J�i

�免危也 �N�H�f€�¯d�0�.N_

� 如太원AtIJ�‘흉�빠�i읍水 ÿå�t�A�A¾|N�f�Mg(

�t�1[š�f�j�fÅÐ \�ÅJ�A�t�!�i�£³×ÿå�t�A�AÅ‘���iÇ5l4 줬했�不f�i융깨ι

의한반웅 �少陰之外팽\��太多 太댐之얘월융�太少,

ι뼈之外편�rnmfl뼈 太앓Z外팽��j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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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방식은 주로 환자의 命服實數가 회복되도

록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하고 �, 이때도 환자의

騙氣에 부합되는 정도로 약물을 사용할 것 �2�0�)

을 강조하였다 �. 각 체질별로 제시된 약물치료

의 예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4�. 偏小之騙의 保命之主 확보를 중심으로

하는 약물치료

四象醫學의 치료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

은 體質病證이다 �. 體質病證은 초기에는 素證

을 통하여 질병의 인식하려는 양상을 보이다

가�, 이것이 후에 現證중심의 體質病證으로 완

성된다 �. 東武公의 초기서적인 『東醫룹世保元

띠象草本卷』 에서는 素證의 양상을 통하여 病

證의 단계와 輕重險危 �, 進退를 분류하여 자세

히 언급하였는데 �, 중요한 내용올 정리하면 다

음과같다 �.

표 �5�. 素證중심의 病證認識

이러한 素證 중심의 의학이 발전하여 �, 후에

現證중심의 體質病證으로 완성되어 각 체질별

病證과 이에 따른 치료원칙과 처방을 구체적

으로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1�9�) �r東홈당世保元며象草本卷 � 病햇之第츠統」
‘ ������ 之病 뽑훨先務也 調理�*�� 也 �, 內 �f���Z 햄 調쩔先務 �-�t�!�! 뽑햇 �;�x�� 也 ”

�2�0�) �r東옐홉世保元四象草本卷 � 病뺏之第六統」
“헛맺之홈土與主土不 1�完合 �J�!�I�J�f�i 三 �R 後홈土짧主土없落 補훌之훨氣 ���� 훌�i�\ 끼 ���I�£ 完상 �J�!�I�J�-�'�!�f 年後횟�� 핏 �&훌 �J�i�i�\�m�a��

�*
分參홉等훨不可�m�i 얘 用之者 �.�,�- 年間尤極홉身 뼈�f 협���*�'�-�� 회훌�S�\ 完合 �?�� 後保無 �r�n�:�,

���C�J�.�{�{ 補
�*
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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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'�¥�A �;Á1ÁX!“�%ÿå�I�J�l�L�if� �J�J�t�h°®½�®0�;®L �� 짝{꺼、훨i영l셨 吳�렛m子핸If'場
”νL‘‘r (陽l써잠1벼 ÃiÕX�6�1µ)�f�) �(–p�I�f�n�*�t�)Ì©ÁI�!�.�"Ó€ 多) �f�i�l�l 蘇f↑香元 獨황떼子행It�i易
�>�}�;�A r해{}、j뽀子t易 � 뺑rt’1易
?버 ([‘κ까,였�뺀) 1혀 �1�-�-NŒTs[ì�r�:�j�:�.X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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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없뻐it엄寒}tt熱、쨌밟)

�-�- �H�u�m�a�n �G�e�n�o�m�e 시대에 부응하는 四훌뼈홈옆웰의 역할과 치료정신 �-

표 �6�. 現證중심의 病證認識

며象醫學의 홈病觀에서는 주요 病因이 되는

心했 � 酒色財權 � 熾局의 편차를 체질별로 구

체적으로 제시하고 �, 藥物的 �l�E�e 를 중심으로

非榮物的 �l�E�e 를 병행함으로 體質正氣를 확보

하고 이를 통하여 素證를 관리하여 現證을 치

료 �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�.

�I�l�l�. 結 論

�1�. 四象體質醫學의 인간관은 유학을 기반으로

하여 완성되었으며 �,�A 性 �.�A 形 중심의 존

재론적 인간관과 知行 중심의 행위론적 인

간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�, 이중에
행위론적 인간관을 존재론적 인간관보다

중시하였다 �.

�2 四象體質醫學은 선천적 鷹�R府大 �/�j 、에 의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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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점을 후천적인 知行의 자율적 조절�(正

�c�) 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�,

이러한 正 �E를 인격수양과 질병의 치료 �

예방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�.

�3�. 四象體質醫學은 命服實數를 질병의 예후를

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하고 �, 질병의
치료에서도 ‘技�i�E 社�2�$ ’의 방식보다는 �i�E 己

를 통한 命服實數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�.

�4�. �i�E 己는 藥物的 �i�E 己와 非藥物的 正己로 나

누어지며 非펼物的 正己는 知行을 통하여

心했을 관리하는 것이며 �, 藥物的 �i�E 己는 약

물을 통하여 保命之主를 확보하는 것이다 �.

�5�.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평소의 생활습관병증
�(素證�)이 누적되어 現證이 형성되는 것으로

인식하고 �, 素證의 관리를 통하여 現證을 치

료하는 것이다 �.

�6�. 따라서 生活속에서 知行의 중용적 조절을

통한 며象 �A의 體質正 �E정신은 �, 오늘날

�H�w�n�a�n �G�e�n�o�m�e 시대의 의학적 혼란을 막을

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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